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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박 은 희 최 은 실†

               경일대학교 보건복지학과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

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 4 곳의

37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 관계 경험 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대인관계능

력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가 사용되었다. 선행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

로 애착,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가능한 경로와 역할에 대한 가설적

인 모형이 제시되었고, 이론적 모형들의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의 구조 관계

를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 결과, 첫째, 애착

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

과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부분 매개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 본 논문은 2014년도 경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E-mail: ces7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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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발달단계는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

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성되며, 대학

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성인기로 구분하기는 하

지만, 25세 이후의 성인과는 확연히 다른 특

징을 가지고 있다. Arnett(2004)는 이 연령대를

“emerging adults(성인기의 출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을 정체성탐색, 

긍정적인 불안정성, 자기에 초점 맞추기, 사이

의 끼인 시기, 가능성의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가능

성을 탐색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대학

생활의 적응, 새로운 관계의 경험 등 많은 변

화를 의미한다. 이처럼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불

안정한 인생의 변화기이며, 성인으로서 삶의

틀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적응은

성인기 이후의 삶의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해진다(Schulenberg, 

Bryant, & O’Malley, 2004; Seiffge-Krenke & 

Gelhaar, 2007).

물론 대부분의 대학생은 적절한 적응을 통

해 성공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하지만, 일부 대

학생들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서

적으로나 학업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

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만 일부는 부적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학생활적응이란 적응(adjustment)에

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

경을 대학생과 대학 환경으로 구체적으로 표

현한 것이며(정은희, 1992), 대학생활을 적응적

으로 한다는 것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

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하고 대학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정, 1992; Baker & Siryk, 

1984; Gerdes & Mallinckrodt, 1994). 대학생활적

응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학업적 적

응은 학습의 동기, 학업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일

반적인 대학 환경에 대한 만족도 등을 의미

하며, 뚜렷한 교육목표를 정한 학생들은 학

업 지속력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Gerdes & 

Mallinckrodt, 1994). 사회적 적응은 대학에서

의 사회적인 생활을 완성해 나가고, 지지 망

을 구축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들 수 있다(Baker & Siryk, 1984). 정서적 적응

은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 육체적 고통, 불안

등으로 나타난다. 대학에 대한 애착은 자신이

선택한 대학 결정이 옳은 선택이고 대학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일반적으로 학생 역할에 충실하고 대

학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Cabrera, Nora, & 

Casteñeda, 1993). 신체적 적응은 대학생활을 함

에 있어 신체적인 적응(체력, 신체 기능 등)을

의미한다(Baker & Siryk, 1984).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

인으로 먼저 애착을 들 수 있다. 애착이란 생

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유대감이 내

적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선호하는 특정

인에게 근접성을 유지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West, Shelden & Reiffer, 1987). Bowlby

가 애착 연구를 통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유

아기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성인기의 정신 병

리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Bowlby, 1982), 이후

Bowlby(1988)는 성인 애착에 대해 ‘애착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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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아나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의

특정 행동 경향이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애착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하였다. 애착 연

구의 초기 관심은 아이와 양육자의 관계에서

의 개인차와 그들의 발달적 결과였던 반면

(Ainsworth, 1989), 최근에 애착이론은 성인의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에서 하나

의 틀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Hazan & Shaver, 1987; 

Mallinckrodt, 1992).

성인 애착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

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안정형/불

안정형으로 구분되며, 불안정형은 다시 회피, 

불안 등으로 구분된다. 안정형/불안정형으로

다시 회피, 불안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애착을 불안(Adult 

attachment anxiety)과 회피(Adult attachment 

avoidance)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orthogonal) 차

원으로 구분하였다. 성인 애착 불안은 타인에

게 거절 받거나 버려질 것에 대한 강한 두려

움,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으로 정의되고, 성인 애착 회피는 타인과

친밀해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의존

성에 대한 불편함, 과도한 자기 의존성 등을

나타낸다(Fraley & Waller, 1998).

Lopez, Michell과 Gormerly(2002)는 애착 유형

의 개인차가 대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의 적응

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안정 애착 대

학생은 타인을 더 잘 신뢰하고 내적 안정성이

높지만 불안정 애착 대학생은 관계에서 어려

움을 가지고 비일관적인 자기 관점을 가지며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다고 보고하고 있

다. 장휘숙(2002)은 청년후기의 심리사회적 적

응은 부모에 대해 높은 애착을 형성하고, 높

은 분리개별화를 이룬 대학생들이 가장 적응

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안정 애착 유형

을 가진 대학생은 불안이나 회피형을 지닌 대

학생들에게 비해 대학생활적응(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학환경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혜선, 2004; 조

수진, 2000). 그 외에도 불안정(회피/불안) 애

착 대학생은 더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해

학업 집중도가 낮았으며(Kenny & Rice, 1995; 

Lopez & Brennan, 2000), 대처 전략의 부족

(Lopez, 2001;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Lopez & Gormley, 2002). 더 잦은 신체적 질병

(Feeney & Ryan, 1994), 정서적 어려움(Kemp & 

Neimeyer, 1999; Roberts, Gotlib, & Kassel, 1996)

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애착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달라지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론이 가능한

데, 먼저 불안정(회피/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

들은 자신의 정서 상태에 더 많은 주의집중을

하고 타인의 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안정 애착 대학생

은 타인과 관계에 적극적이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게 된다(Priel & Shamai, 1995). 

예를 들어, Wei, Russell과 Zahalik(2005)은 불안

애착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덜 활용하고 외

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애착 대학생은 대학생활적응에 사회적

지지가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과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도 안정형으로 분류된 집단은 더 표현적이고

덜 전제적이었으며, 덜 냉담하고 덜 내향적인

경향이 있으며,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하여 낮

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갖는다고 하였다

(Bartholomew & Horowits, 1991). Feeney와 N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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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는 자아와 인간관계에 대한 과정을 다루

는 모델들이 애착유형에 따라 다름을 발견하

였다. 즉, 두 개의 불안정 집단들과 비교해서

안정 집단은 그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더 신

뢰를 하고 있었고 자신감이 높았으며, 애정

관계에서도 다른 집단들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Lapsly, Rice와 Fitzgerald(1990)의 연구에서도 안

정애착의 대학생들이 자기 표현력이 높으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수줍음이 덜하다

고 보고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의 범

위가 넓어지는 시기로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스스로 대인관계

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초기에 인간관

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이 많다(권석만, 2000). 실제로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로 32.1%의 학생들이 ‘폭넓

은 대인관계’라고 응답했다(서강대학교연구원,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활에서 대인관

계 문제가 그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인관계능력은

부적응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

로 작용한다(Luthar, 1991; Werner, 1989). 따라

서 대인관계의 유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할 수 있다.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인격성

장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은 급격한 심리적․환경적 변화를 겪는

혼란스러운 대학생 시기에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의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준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애착의 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이 달라지

는 원인에 대한 두 번째 가능한 추론은 애착

이 개인의 자신에 대한 내적 평가에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안정된 애착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며, 미래 스트레스 상황

을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지니고

있다. 안정애착을 형성했을 경우, 청년 후기의

변화하는 환경적 맥락 내에서도 자신과 타인

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인관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와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Mikulincer & Horesh, 1999). 또한 안정된 애착

을 지닌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자

신감을 갖게 하고 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와 직업선택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우울 및 불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Chartand, 1990; 김광은, 2004).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학업수행과 학업수행의 지속성

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자

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학업능

력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고 점수에 대한

기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eist & Boreski, 

1982). 이렇듯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고

중요한 내적자원이 되어 대학환경 속에서 성

공적인 적응을 돕는 개인 내적 변인이다(김

소영, 1996; 백지숙, 2000).

그렇다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애착이 대학생활적응 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 매개변수가 되는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

한가?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질들

에 대하여 자기 평가를 통해 갖게 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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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격 구인

이다. 즉, 자아존중감은 특정 상황에 대한 개

인의 인지적 해석에 영향을 주므로 대인관계

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민선, 채규만, 2012).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

람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의 생

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람은 부정적인 자기 태도로 인해 열등감을

갖고 비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을 지나

치게 의식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Coopersmith, 1967;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또한 자아존

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 인내력, 대인관

계능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

울하고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인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은 부정적인 상황

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지적

해석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이 가능

하다(Murray, Holmes, & Collins, 2006).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

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의 애착정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심

수정, 2003; 최부일, 2014), 중국 대학생의 부

모 애착과 자아존중감에 대학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Jin, 2015), 부모 애착,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명찬, 2002) 등이 있다. 대학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을 살펴본 연구에는 부모애착

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소라, 2003; 조

영주, 2015)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가 부모애착을 연구 변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아닌 성인진입기로서 대

학생은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부모애착보다는 성인애착을 연구 변인

으로 상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인 애착, 자

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구조를 확인한 연

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애

착이 대학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

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상정하고 성인애

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통해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성인애착이 자아존중감, 대인

관계능력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발생적 기제를 알아볼 수 있으며, 대학생

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대학생활적응, 자아존중

감,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

식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안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림 2). 본 연구에서 부분 매개 모델을 제안

한 이유는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

력을 매개하지 않고도 대학생활적응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Kemp & 

Neimeyer, 1999; Lopez, 2001; Lopez, Mitch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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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mley, 2002; Lopez & Gormley, 2002; Roberts, 

Gotlib, & Kassel, 1996). 본 연구에서는 제안모

델과 두 가지 대안모델을 대상으로 적합도 검

증을 진행하였다. 대안 모델 1은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

관계능력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설정

하였다(그림 3). 그리고 대안 모델 2는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과 대인관계능력이 부분 매개한다고 설정하여

(그림 4) 제안모델과 비교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소재 4

년제 대학 네 곳을 선정하였다.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

부하였으며 396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에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를 제외한 총 372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

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

였다.

측정도구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맞게 번역 및 수

정한 김은정, 이정윤, 윤소연, 오경자와 조신

권(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학

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다섯 영역으로 나

누어져 있으며 대학생활적응을 다섯 개의

하위영역과 다섯 개 하위영역 점수를 더한

전체 적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 하

위영역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

다. 이윤정(199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 전체의 신

뢰도 Cronbach’s ⍺는 .94이고,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학문적 적응 요인 .79, 사회적 적응

요인 .77, 정서적 적응 요인 .79, 신체적 적응

요인 .95, 대학에 대한 애착 .81로 나타났다.

친밀 관계 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

애착척도는 Fraley, Waller, 와 Brennan(2000)

이 개발한 성인 애착 유형검사인 친밀 관계

경험-개정판을 김성현(200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ECR-R은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며, 하위 요인은

불안과 회피의 두 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불

안 요인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회피 요인은 친밀함

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해 하는 것을 나타낸

다. 불안, 회피 요인 모두에서 점수가 낮다는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98 53.2

여자 174 46.8

학년

1 141 37.9

2 85 22.8

3 82 22.0

4 64 17.2

총합 372 100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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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애

착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불안/회피) 애착임

을 나타내는 것이다(김성현, 2004). ECR-R은 총

36문항이며 불안 요인 18문항, 회피 요인 18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Likert식 7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불안

요인 .89, 회피 요인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에서는 불안 요인 .91, 회피 요인 .89로 나타

났다.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를 전병재

(1974)가 번안하고 타당화 작업을 거친 자아존

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

존중감의 개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

정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

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

도를 말한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

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문항 5개의 합과 부정적 문항 5개의

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전병재(1974)의 연

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85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는 .82

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

대인관계 척도는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와 Reis(1988)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 척도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유능성 수준을 평가한다. 대

인관계능력 검사의 하위요인은 처음 관계 맺

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

등 다루기 등의 다섯 가지의 요인들로 구성되

었다. 처음 관계 맺기 요인은 다른 사람들과

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개시하는 능력을 말하

고, 권리주장 요인은 자신의 권리나 불쾌감을

적절히 주장하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노출 요

인은 개인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능

력을 말한다. 정서적지지 요인은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대인갈

등 다루기 요인은 타인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ICQ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 8문항씩 구성되

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김창대와 김수임(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64 ~ 7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자기노출 요인의

Cronbach’s ⍺값이 낮게 나타나 요인 부하량

이 낮은 8번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대인관계능력척도의 전체 Cronbach’s 

⍺계수는 .90, 처음 관계 맺기 요인 .81, 권리

주장 요인 .84, 자기노출 요인 .64, 정서적지

지 요인 .75, 대인갈등 다루기 요인 .71로 나

타났다.

자료 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통

계부분을 살펴보았고(표 1), 조사도구의 신뢰

도를 구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

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

편차, 상관, 왜도, 첨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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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2), 대

학생의 애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 대학

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

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검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

합도는 CFI, TLI, RMSEA값을 통하여 평가하였

다.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이

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의미한다(Browne & Cudeck, 1989). 그리고 대학

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원인변인인 애착,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능력 간의 간접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행렬과 기술 통계치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각 측정 변

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 표 2

와 같다. 우선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r =.24 ∼ .73, p 

측정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학문적 적응 1

2. 사회적 적응 .63 1

3. 정서적 적응 .61 .72 1

4. 신체적 적응 .65 .71 .76 1

5. 대학에 대한 애착 .70 .71 .70 .68 1

6. 불안 애착 -.60 -.64 -.69 -.65 -.60 1

7. 회피 애착 -.61 -.70 -.65 -.66 -.61 .71 1

8. 긍정 자아존중감 .54 .57 .55 .52 .55 -.58 -.60 1

9. 부정 자아존중감 .52 .55 .53 .50 .52 -.56 -.56 .66 1

10. 처음관계 맺기 .51 .60 .50 .51 .49 -.52 -.64 .49 .44 1

11. 권리주장 .47 .46 .48 .43 .43 -.44 -.42 .41 .35 .50 1

12. 자기노출 .46 .50 .42 .48 .40 -.43 -.57 .38 .31 .51 .41 1

13. 정서적지지 .53 .55 .49 .53 .52 -.48 -.54 .45 .40 .49 .40 .51 1

14 대인갈등 다루기 .43 .44 .40 46 .41 -.41 -.38 .36 .36 .35 .24 .35 .68 1

평균 15.40 16.30 17.06 16.12 16.45 61.63 65.70 17.67 17.98 27.11 27.41 23.74 29.00 29.02

표준편차 4.18 3.88 4.71 3.85 3.94 16.63 16.30 2.93 3.32 4.87 4.91 3.50 4.01 3.86

왜도 .17 -.23 .20 .01 -.23 .28 .35 .06 .74 -.11 -.23 -.05 .05 .11

첨도 -.75 -.60 .68 -.88 -.61 -.20 .16 -.47 .80 .23 .71 .87 .00 -.34

참고: 모든 상관 계수는 α= .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표 2. 측정변인 간의 상관행렬표 및 기술 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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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의 왜도(skewness)와 첨

도(kurtosis)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변인의 분포

의 표준 왜도지수의 절대 값이 3.0 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첨도의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일치

도가 낮으며 표준첨도지수가 8.0∼20.0정도 되

면 첨도가 심한 분포로 기술하고 있다(Dearly 

& Nowakowski, 1999; Kline, 2011). 통계적 검증

모델인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추정방법을 결정

하기 위해 AMOS18.0의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 하의 14개 지표

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

과 역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

우도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측정 모델의 부합도 검증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의 모델 추정 가

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모델추정가능

성 확인절차(Kline, 2011; 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 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

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과 자료간

의 일치정도를 나타내주는 x2 부합도 지수와,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합도 지수

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모형을 평가하였다. 각 부합도

지수의 대략적인 기준은 CFI나 TLI는 .90이상

이면 좋은 부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

하면 좋은 부합도, .08이하면 괜찮은 부합도, 

.10이하면 보통 부합도, .10이상이면 나쁜 부합

도를 나타낸다(Browne & Cudeck, 1989).

검증 결과, 부합도 지수가 x2=266.47 df=71 

CFI=.94; TLI=.93; RMSEA=.09로 나타났다. 

CFI나 TLI는 .90이상으로 좋은 부합도를 나타

내고, RMSEA는 보통(mediocre fit)인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2). x2부합도의 경우 다소 낮

게 부합되지만, x2값은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

은 받는 지수이며, CFI, TLI, RMSEA 기준에 양

모델 NPAR(총 모수치 개수) DF CMIN NC(CMIN/DF) TLI CFI RMSEA

측정모델 34 71 266.47 3.75 .93 .94 .09

표 3. 측정 모델 부합도 지수

그림 1. 측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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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게 부합되고 있어 측정모델을 양호하게

부합하는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측정모델에서 나타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첫째, 대학생활적응과 애착의 상관계수(r 

=-.92, p < .01)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대학

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r = .82, p 

< .01)는 정적상관을 나타내며, 대학생활적응

과 대인관계능력의 상관계수(r = .84, p <.01)

는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계수(r = -.83, p < 

.01)는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애착과 대인관계

능력의 상관계수(r = -.86, p < .01)는 부적상

관을 나타낸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의 상관계수(r = .72, p < .01)는 정적상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표변인으로부터 요인들을 설명하는 부

하량을 살펴본 결과, 대학생활적응 중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의 부하량이 .78, .85, .85, 

.84, .82로 나타났으며, 애착 중 불안과 회피의

부하량이 .83, .86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중

긍정 자아존중감과 부정 자아존중감의 부하량

이 .84. .79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 중 처

음관계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의 부하량이 .73, .59, .66, .76, 

.61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72 ∼

-.92)의 범위를 가지고, 지표변인 간 부하량(설

명량)을 살펴보면, 지표 변인별 부하량이 평균

.50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수렴타당도를 만족

(문수백, 2009)시켜 각각 원래 측정하고자 했

던 잠재요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NPAR(총 모수치 개수) DF CIMN NC(CMIN/DF) TLI CFI RMSEA

제안 모형 34 71 266.47 3.75 .93 .94 .09

대안 모형 1 32 73 290.23 3.98 .92 .94 .08

대안 모형 2 33 72 266.49 3.70 .93 .94 .07

표 4. 모형 검증 부합도 지수 비교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애착->대학생활적응 -.20* .00 -.20* -.86* .00 -.86*

애착->자아존중감 -.14** -.14** .00 -.84** -.84** .00

애착 -> 대인관계능력 -.14** -.14** .00 -.90** -.90** .00

자아존중감 -> 대학생활적응 .45** .45** .00 .34** .34** .00

대인관계능력 -> 대학생활적응 .92** .92** .00 .64** .64** .00

**p< .01, *p< .05

표 5. 대안 모델 1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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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모델의 부합도 검증

측정모델의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델의 모델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 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측정방법을 통해 제안 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

치를 추정하였다. 모델의 부합도는 양호하나

(표 4) 자아존중감에서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대안 모델 1의 부합도 검증 결과 모수치 추정

결과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경로를

삭제하고,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완전 매

개할 것이라는 대안 모델 1의 부합도를 평가

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

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대안 모델

1의 모수치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그림 3). 대안 모델 2의 적합도는 x2 

= 290.23, TLI=.92, CFI=94, RMSEA= .0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적합도를 나

타내는 TLI, CFI는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

를 나타내고 있으며, 절대적 적합도에 해당

하는 RMSEA는 .08로 보통 적합도를 나타내

고 있다.

첫째,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간접효과(-.86)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

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86임을 뜻한다. 둘째, 애

착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8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

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84임을 뜻한다. 셋

째, 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효

과(-.9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

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90임을

뜻한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응에 직접효과(.34)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자아존

중감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

유한 효과량이 .34임을 뜻한다. 다섯째, 대인

관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6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

제하였을 때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64임을

뜻한다.

그림 2. 제안 모델

그림 3. 대안 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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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모델 2의 부합도 검증 결과 모수치 추정

결과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경로를

삭제하고, 성인 애착과 대학생활적응 간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이 부분 매개

할 것이라는 대안 모델 2의 부합도를 평가하

기 위해 최대 우도법을 통해 부합도 지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대안 모델 2의

모수치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그림 4). 구정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x2 

= 266.49, TLI=.93, CFI=94, RMSEA= .07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적합도를 나타내

는 TLI, CFI는 .9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

타내고 있으며, 절대적 적합도에 해당하는

RMSEA도 .07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또한 최종 구조회귀모델은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직접 경로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통한 간접 경로

가 모두 있는 대안 모델 2로 정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전체효과(-.92) 

중에 직접효과(-.67)와 간접효과(-.25)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67간접효과가 -.25임을 뜻한다. 

둘째, 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

과(-.8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

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84임을 뜻

한다. 셋째, 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직접효과(-.8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

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애착은 대학생의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86임

을 뜻한다. 넷째.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대학

생활적응에 직접효과(.17)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였을 때 자아존

중감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고유

한 효과량이 .17임을 뜻한다. 다섯째, 대인관

그림 4. 대안 모델 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애착->대학생활적응 -.21** -.16** -.06* -.92** -.67** -.25*

애착->자아존중감 -.15** -.15** .00 -.84** -.84** .00

애착 -> 대인관계능력 -.15** -.15** .00 -.96** -.86** .00

자아존중감 -> 대학생활적응 .19* .19* .00 .17* .17* .00

대인관계능력 -> 대학생활적응 .31** .31* .00 .22** .22** .00

**p< .01

표 6. 대안 모델 2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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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22)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을 통제하

였을 때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량이 .22임을 뜻한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관련

변인으로 애착,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과 선행연구의 고찰

을 토대로 변인들 간의 직접 및 간접 경로로

구성된 구조회귀모델을 선정한 후, 측정모델

과 구조모델에 대한 2단계 검증절차로 나누어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측정모델을 검증한

결과,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3), 

모수치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서도 모든 모수

치들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1), 본 연구의 측정모델, 즉 측정도구들의 타

당도가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를 검

증하기 위한 제안 모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

었다. 제안 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부합도 지

수는 양호하나 자아존중감에서 대인관계능력

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4). 대안 모델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

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를 삭제하고, 애착

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완전 매개하

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

는 대안 모델 1과 부분 매개하는 대안 모델 2

를 검증한 결과, 완전 매개 모델의 부합도가

낮게 나타나 대안 모델 2를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로 선정하였다(그림 4).

최종 연구모델에 대한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기술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애착 안정성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

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통해 형성된 애착이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표상들은 이후의

그 사람의 내적작동모델이 되어 전 생애를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Harmmen, Burge, 

Shannon, Davila, Paley, & Rudolph, 1995)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안정 애착 유형이 회피와 불안

애착 유형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고 대인관계에

서도 보다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

들(박은경, 1992; 배성희, 2001; 이미경, 2000; 

장휘숙, 1997)과 일치한다.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에 관한 결과

를 보면 애착이 안정될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애

착 유형의 사람들이 회피적 혹은 불안적인

애착양식을 갖는 사람들보다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자기노출을

쉽게 한다는(Mikulincer & Horesh, 1999; 강수진, 

2011; 권아현, 2000; 신지욱, 2006) 주장과 맥

락을 같이한다. 그 외에도, 애착유형과 대인관

계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안정형으로 분류된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불안/회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대인관계 문제를 갖는다고 하였

다(Bartholomew & Horowits, 1991; Wei, Vogel, 

ku, & Zakalik, 2005;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Lapsly, Rice와 Fitzgerald(1990)의 연구에서

도 안정애착의 대학생들이 자기 표현력이 높

으며,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수줍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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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애착

안정성은 정서 및 사회적 능력을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안정 애착아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

는 방식에서 타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

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아들보다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최은실, 정선아, 

2012).

둘째,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

의 대학생활적응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을 더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되어 있으며(King, Tonge, 

Heyne, Rollongs, Pritchard, Young, & Myerson, 

1998; Morrison & Morrison, 1978; Zhang, & 

Richarde, 1999), 낮은 자아존중감은 많은 부정

적인 결과-낮은 학업적 적응, 직업 선택의 어

려움, 우울 등-와 관련되어 있다는(Silverthorn 

& Gekoski, 1995; McFadden, Machina, & Baron, 

2000; 최해림, 1999)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대학생들은 시

험에서 자신의 점수를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고, 점수에 대한 기대도 낮았으며(Morrison & 

Morrison, 1978), 학생의 역할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 학업적 적응을 저해한다(Chartrand, 1990; 

박은민, 2001). 개인 스스로가 자신을 가치 있

는 존재라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

으며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 내려지는 자아존

중감은 대학요구의 적절한 대처 및 개인의 적

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이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외부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주고

중요한 내적자원이 되어 대학환경 속에서 성

공적인 적응을 돕는 개인 내적 변인이다(김소

영, 1996; 백지숙, 2000).

다음으로 대인관계능력과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보면, 대인관계능력이 좋을수록 대

학생활적응을 잘 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

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Mallinkrodt와 Wei(2005)의 연구

에서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

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권석만(1995)

은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

안으로 인하여 부적응을 겪게 되면 대학생활

전반에 불만족과 의욕상실, 심리적 장애를 겪

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과 인격발

달에도 큰 방해가 된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시

기에 만족스런 대인관계 경험의 누적이 학업

계속 추구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학문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대학생활을 유지

하는 사회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송명자, 2009). 이 시기에 친밀하고 효율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면 심리적 혼란을 경험

하게 되며, 인간관계 부적응에 빠지게 된다. 

대학생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보다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대학

생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서

강대학교연구원, 2006). 최근 각 대학 상담기

관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의 경

우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대인

관계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원만한

인격성장에 있어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지지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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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애착은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

향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을 부분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애착 안

정성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애착 안정성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

(Allen & Seaman, 2010; Hinderlie & Kenny, 2002; 

박현영,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애착이

성장과정 속에서 개인의 정서 및 사회적 능력

을 매개로 하여 적응에 영향을 주지만, 애착

이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착 안정성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이 모두 중요함을 보여 주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대학생활적응에 어

려움을 가진 대학생을 위한 개입에서 애착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대학

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확인하였고, 잠재

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기술 및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으며, 행동문제를 통제 및 예측할 수 있는 다

양한 중재들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애착은 대학생활적응을 유

의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

에서의 적응이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으로 연결

되기 때문에 성인기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

서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안정

된 애착이 자신의 지각과 판단에 자신감을 갖

도록 도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성을 가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시

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

다. 애착이 안정되어 있으면 대학생활 중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불안, 위축, 적개심, 

충동성 같은 문제행동은 덜 보이며, 심리적, 

행동적인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학생활

에서 좀 더 유능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의 애착 및 애착유형은 이전 발달시

기보다 더 다양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착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애착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대상에 따른

애착 패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들에

게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대인관계를 맺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집단

상담 형식이나 멘토링 형식의 교육을 통하여

대학환경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 시 성별이나 개인

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구성내용과

접근방법을 차별화하고, 주요 타자에 대한 친

밀감, 신뢰감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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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안정된 애착관계 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성인애착은 부모애착과는 별도로 독립적으

로 형성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발달 초기에

형성된 부모애착이 이후의 애착 패턴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고려한다면, 

대학생 시기에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도

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완전

한 성인기가 아닌 만큼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대학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안정애착을 가지

게 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불안정 애착을 가

진 대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

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각적인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대

학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므로,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

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사

회적 회피 행동, 불안과 소외감을 많이 경험

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 후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낮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아존중감이

회복되고 적응수준도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려

는 방향으로 행동하려고 하고,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형

성되며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으로부터의 관심, 존중, 자신의 성공적인 경

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자

아존중감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학요

구의 적절한 대처 및 개인 적응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개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문제와 새로운 과

제에 직면하게 될 때 더욱 잘 적응하려면 자

아존중감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주관적 복지감도 높아진다.

따라서 대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존경하

고 바람직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 여기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기법 등

의 방법을 통해서 안정된 애착과 함께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한다.

셋째, 애착이 대인관계능력을 매개로 대학

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으므로, 보다 나은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

는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생

들이 변화된 대학환경 내에서 다양한 타인들

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대학생활적응

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활은 독립

적이고 능동적인 생활방식이 요구되고 이전보

다는 좀 더 확장되고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

해야 한다.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나 교수

등 다른 사람들과의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할 경우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

룰 수 없으며 이러한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

활은 물론 사회생활 전반에 많은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능력은 대학생활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최근에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학생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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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보면 학업적 문제나 적성의 문제가 아니

라 학교 내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학

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들은

대학생활적응에 대인관계능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나 직업이

나 학업상의 문제들도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

보면 대인관계적인 문제를 배후에 가지고 있

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면 안정애착인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신뢰감과 자신감이 높다고 하였

다. 안정애착의 사람들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

를 유지할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노출을 쉽게

할 수 있다. 결국은 안정된 애착유형일수록

대인관계의 많은 부분에서 보다 더 적응적으

로 기능하고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데도 도움

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안정된 애착과 더불

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주어진다면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대학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

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공감능력과 자기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개입

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의 적응수준을 높

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육 활동 시간이나 교외에

서 이루어지는 MT기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

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마련된다면 대학생 시기에 친밀한 대인관

계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대학교 내에서는 학생상담소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아리모임, 

학생회, 학교 신문사나 방송국 일원 등 다양

한 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능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길이 개방되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하

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또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할 필요가 있다.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고,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 자신을 적절히 개방

할 수 있을 때, 남에게 호감을 줄 뿐 아니라

갈등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의 표집에 있어 대

구․경북지역에 소재한 4개 대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도시의 대학생 집

단이나 국내의 전체 대학생 집단과 비교하

여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집단을 살펴볼 수 있는 다

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학

생의 주관적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의 대상자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응

답이 긍정적인 문항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

고, 특정한 상황이나 개인적 요인 등으로 왜

곡되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

해 실제 애착정도와 개인의 특성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도구가 보완되고 다양한 연구방

법이 개발되어 설문지 연구의 한계성을 보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

으로 하여 대학생활부적응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을 못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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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휴학, 자퇴를 한 학생

들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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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l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College

Eun-Hee Park                      Eun-Sil Choi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and Welfare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il Universit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s 

adaptation to college, adult attachment,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articipants were 372 

college students randomly selected from four colleg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Amos 19.0. The results showed that 1) adult attachment affected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ffected adaptation to college; and 3) adult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adaptation to college, which was mediated b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daptation to college, med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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